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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2025년 9월 2일(화) 오전 11시 30분 

전시기간: 2025년 9월 2일(화)–2025년 10월 26일(일) 

전시장소: 국제갤러리 K1 

 

 

국제갤러리는 오는 9월 2일부터 10월 26일까지 K1에서 갈라 포라스-김(Gala Porras-Kim)의 개인전 《자연 형

태를 담는 조건(Conditions for holding a natural form)》을 개최한다. 갈라 포라스-김은 사물이 제작, 인식, 보

존되는 역학을 규정하는 분류체계 및 소장품 문화를 탐구해왔으며, 특히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의 문화 기관

에서 이루어지는 제도적 관행의 체계를 드러내는 한편 유물에 내재한 다층적인 역사와 기능들을 살펴보기 

위한 방법론을 제안한다. 국제갤러리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개인전에서 작가는 두 개의 드로잉 연작 작품 

총 11점을 선보이며, 추상에 대한 고찰 및 인간이 자연물에 부여하는 인위적인 분류 기준에 대한 탐구를 이

어간다. 

 

K1의 바깥쪽 전시장에는 자연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된 드로잉인 〈신호(Signal)〉 연작 5점이 전시된다. 미술

품이나 역사적 유물을 다루는 제도적 기관 안에서 습기는 작품의 상태 및 보존을 위협하는 요소로서 엄격하

게 통제된다. 작가는 역으로 이를 작품 제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소환해 젯소(gesso)가 칠해진 패널의 표면

에 즉흥적인 ‘신호’를 생성한다. 이 연작은 2021년부터 전 세계의 다양한 전시장에서 선보인 〈신호 예보

(Forecasting Signal)〉라는 제목의 설치작에서 비롯되었다. 각 장소에서 작가는 전시 기간 동안 산업용 제습기

를 활용해 해당 전시장의 습기를 모아 액상 흑연에 적신 천 위로 흘려 보내고, 천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이 전시장 바닥의 패널 위에 무작위의 패턴을 그리도록 놓아두었다. 이때 작품은 각 전시장이 위치한 지역

의 기후, 전시가 열리는 계절, 전시기간 동안의 방문객 수 등 그 공간의 환경적 요소를 반영함과 동시에 사

람들의 움직임과 날씨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전시공간의 보이지 않는 활력을 추상적으로 담아낸다. 

   

한편 K1의 안쪽 전시장에서는 ‘수석(壽石 혹은 水石)’에 대한 작가의 관심을 바탕으로 한 드로잉 신작 6점이 

전시된다. 수석은 가공되지 않은 자연적인 상태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닌 돌로,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널

리 사랑받으며 수집되어왔다. 이번 전시를 통해 새롭게 소개되는 수석 드로잉 작품군은 돌이라는 대상이 다

양한 문명에 걸쳐 문화적, 역사적 유물로서 어떻게 기능해왔는지에 대한 작가의 지속적인 탐구에 기반한다. 

작가는 특히 수석 수집 문화를 둘러싼 상세한 기준과 세분화된 분류 체계, 즉 인간의 습관적인 인지 방식과 

미적 전통에 따라 규정된 일련의 조건들이 생성하는 역학에 매료되어 이를 분석하고 재해석한다.  

이번 신작을 통해 작가는 ’균형 잡힌 돌’, ‘우주에서 온 돌’, ‘신성한 돌’, ‘동물 모양의 돌’ 등 돌을 분류하는 전

통적인 체계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독자적인 범주를 선보인다. 여러 돌의 이미지를 수합하고 한 화면에 재편

집해 배열한 드로잉 작품들은 관람객에게 개인 소장품을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이는 각 돌의 고

유하고 독창적인 특징을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물을 지각하는 방식을 환기시킨다. 이

번 수석 드로잉 역시 작가가 ‘인덱스 드로잉(index drawings)’이라 칭하는 작업군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이를 

통해 포라스-김은 역사적 유물에 대한 해석을 규정하는 여러 체제에 대한 고찰을 이어간다.  

이때 작가는 수집이라는 행위를 통해 물건의 의미가 재생성되는 방식에 집중하기 위해 조선 후기 회화 장르 

혹은 형식인 ‘책거리’를 참조한다. 책거리가 진열의 양식인 동시에 정밀한 묘사를 통해 책과 기물에 대한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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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호기심을 드러냈듯, 연필, 색연필, 플래쉬(Flashe) 물감으로 세밀하게 그린 이번 연작은 드로잉이라는 매

체를 경유하여 작가 자신과 관객들의 응시를 느린 속도로 지연시키며 각 사물의 특징을 관찰하도록 유도한

다.  

 

이번 전시의 일환으로 작가는 수석 수집가들을 초대하여 그들이 모은 수석을 함께 선보인다. 각 수집가들의 

수석에 대한 사연이나 설명을 나란히 비치함으로써 작가는 드로잉과 수석 간의 상호교환적 대화의 장을 마

련하고자 한다. 돌이라는 추상화된 고대의 구조물을 인식할 때 작용하는 여러 차원의 해석적이고도 개인적

인 조건들을 되짚어보는 기회인 셈이다.  

 

 

작가 소개 

런던과 로스엔젤레스를 오가며 활동중인 갈라 포라스-김(b. 1984)은 유물과 오브제가 제도적 맥락과 분류 체

계 속에서 수집, 인식, 해석되는 과정을 다학제적 시각에서 탐구한다. 연구 기반의 방법론을 바탕으로 문화

기관의 수집 및 보존 관행을 조사하고, 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유물의 다양한 존재 방식과 그 해석

에 영향을 미치는 정의의 변화를 다룬다. 드로잉, 조각,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며 작가는 박물관학적 

관습에 균열을 내고, 자연적 요소의 개입과 문화 오브제의 존재론적 복합성을 포용하는 대안적 접근을 제안

한다. 

갈라 포라스-김은 카네기 미술관(2025), 덴버 현대 미술관(2024), 리움미술관(2023),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23) 등에서 개인전을 한 바 있으며, 제34회 상파울루 비엔날레(2021), 제13회 광주비엔날레(2021), 휘트니 

비엔날레(2019),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2017), 해머 미술관(2016) 등 유수의 기관 단체전에 참가했다. 

작가의 작품은 서울시립미술관, 뉴욕 현대 미술관, 런던 테이트 모던, 뉴욕 휘트니 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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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 포라스-김(b. 1984) 

〈Signal (Centro Andaluz de Arte Contemporáneo 03/09/23-09/03/23)〉 

2023 

Graphite on gessoed panel 

182.9 x 182.9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사진: 안천호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국제갤러리, 9 월 2 일 갈라 포라스-김 개인전 《자연 형태를 담는 조건》 개최 
 

4 / 6 

 
갈라 포라스-김(b. 1984) 

〈Sig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Denver 03/08/24-09/01/24)〉 

2024 

Graphite on gessoed panel 

182.9 x 182.9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사진: 안천호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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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 포라스-김(b. 1984) 

〈6 Balanced stones〉 

2025 

Colored pencil and Flashe on paper 

152.4 x 182.9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사진: Gala Porras-Kim Studio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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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 포라스-김(b. 1984) 

〈15 Rocks from outer space〉 

2025 

Colored pencil and Flashe on paper 

182.9 x 228.6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사진: Gala Porras-Kim Studio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